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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배포 2026. 8. 28.(금) 08:50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 매년 증가,
피폭선량 높은 CT촬영은 ‘적정 이용’이 중요

- ‘25년 의료방사선 검사 총 4억 3,159만 건(국민 1인당 8.4건),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 컴퓨터단층촬영(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 차지
- 질병관리청,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진단참고수준’ 보급으로 의료방사선 

적정이용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 발간을 

하고, 2025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 3,1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8.4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준이다.

*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하여 골절, 질환 진단, 암 검진, 응급환자 진료 등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영상의학검사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간 검사 건수를 수집하고, 검사 종류별 방사선 

피폭선량(유효선량
**

) 정보를 적용하여  매년 산출한다.

*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군 의료기관
(국방부), 결핵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 학생검진기관(교육부)

**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사선량으로 질병관리청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방사선검사 종류별 유효선량 산출하며, 유효선량의 단위는 mSv(밀리시버트)
또는 다수(집단)가 피폭되는 경우 man·Sv(맨·시버트)를 사용

□ 최근 5년간(‘21년~’25년) 의료방사선 이용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는 2021년 3억 3,313만 건(1인당 6.4건)에서 

2025년 4억 3,159만 건(1인당 8.4건)으로 약 29.6%(1인당 2건) 증가하였고, 

피폭선량은 2021년 136,804.73 man·Sv(1인당 2.64 mSv)에서 2025년 

167,659.18 man·Sv(1인당 3.24 mSv)로 약 22.6%(1인당 0.60 mSv)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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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건강검진 활성화 등에 따라 의료방사선 

검사가 국민 의료에서 차지하는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구분
검사건수 피폭선량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2025년 4억 3,159만 건 8.4 건 167,659.18 man·Sv 3.24 mSv

2021년 3억 3,313만 건 6.4 건 136,804.73 man·Sv 2.64 mSv

5년 증가현황 ▲29.6% ▲2.0 건 ▲22.6% ▲0.60 mSv

□ 검사 건수는 일반 X선 촬영이 가장 많지만,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가장 큰 비중

  검사 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일반X선 촬영이 전체 검사 건수의 76.4%를 

차지하고 있지만, 피폭선량으로 보면 전체의 27.4%수준이었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CT)은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 하지만 전체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하였다. 

  컴퓨터단층촬영(CT)은 뇌, 폐, 복부 등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검사 한 건당 방사선량이 일반X선 촬영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5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검사 건수 비율> <2025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 비율>



- 3 -

□ 필요한 검사는 ‘안심’하고 시행, 질병관리청은 ‘적정 이용’ 환경 지원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이다.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필요한 검사를 미루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발표 결과는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하였으며, 

관련 기관* 등의 정책 수립 계획 및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등

※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내려 받기: 질병관리청누리집(http://www.kdca.go.kr)

→ ‘정책정보' → '건강 위해예방·관리' → '의료방사선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인 만큼 필요한 검사는 안심하고 받되, 불필요한 검사와 과다 피폭은 

줄여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을 위한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과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의료방사선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방사선방어 원칙 중 ‘정당화 원칙’에 따라 

영상의학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사가 방사선 

검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

⚬ (진단참고수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방사선방어 원칙 중 ‘최적화 원칙’에 따라 영상의학 

검사 시 환자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

 

<붙임> 1.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주요 결과

2. 의료방사선 인식 개선 카드뉴스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3-719-7511)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담당자 연구사 길종원 (043-2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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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주요 결과

□ 2025년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이용량 및 피폭선량 현황

구분
전체 1인당

건 (%) man·Sv (%) 건 mSv

합계 431,591,116 (100) 167,659.18 (100) 8.4 3.24

일반촬영 329,605,634 (76.4) 45,889.48 (27.4) 6.4 0.89

CT촬영 16,338,687 (3.8) 112,420.49 (67.1) 0.3 2.18

치과촬영 53,375,990 (12.4) 1,157.98 (0.7) 1.0 0.02

유방촬영 22,511,106 (5.2) 2,161.07 (1.3) 0.4 0.04

골밀도촬영 7,569,748 (1.8) 77.13 (0.05) 0.1 0.001

투시촬영 1,560,679 (0.4) 2,405.52 (1.4) 0.03 0.05

혈관촬영 629,272 (0.1) 3,547.50 (2.1) 0.01 0.07

※ 인구수: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2025년 51,684,564명)

<2025년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건수 비율> <2025년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피폭선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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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 현황

구분
전체 1인당

건 (%) man·Sv (%) 건 mSv

합계 431,591,116 (100) 167,659.18 (100) 8.4 3.24 

종합병원 108,244,907 (25.1) 111,916.14 (66.8) 2.1 2.17 

병원 75,252,349 (17.4) 21,766.59 (13.0) 1.5 0.42

의원 188,422,807 (43.7) 31,528.95 (18.8) 3.6 0.61

치과 병·의원 51,866,597 (12.0) 1,073.69 (0.6) 1.0 0.02

기타* 7,804,456 (1.8) 1,373.82 (0.8) 0.2 0.03

* 기타: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검진기관 및 학생검진기관

<2025년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 현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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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시․도별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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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카드뉴스

□ (일반인) 방사선 검사, 걱정된다면 넘겨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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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6장

7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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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의료방사선, 검사 처방 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1장 2장

3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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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6장

7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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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